
플래스틱 응원용품 수요 감소
환경부 , 2003년부터 1회용 응원용품 무상배포 금지 추진

2003년부터 야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이 크게 줄어들 전망

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자제 시책의 일환으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빠르면 2003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자원활용법이 시행되면 응원용품의 무상지원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는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된 1회용 응원용품은 1998년 총 53만4000개에서 1999년 62만1000개로 늘어난데 이어 2000년에는 프로야

구 63만여개, 프로농구 2만8000개, 프로축구 2만3000개 등 69만2000개(17.3톤)로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앞서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시즌 개막전인 10월 대회운영규정을 개정해 경기장에서 깃발이나 우산 등 부상

위험이 있는 응원도구는 물론 막대풍선과 탬버린 등 소음이 심한 응원도구의 사용도 금지했다. 농구경기장에

서는 그동안 연평균 2만8000개(701kg)의 1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돼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1회용 응원용품을 무분별하게 무상 배포해 경기장 청소 뿐만 아니라 수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자원활용법 개정으로 스포츠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쓰이는 1회

용 응원용품의 자율적 규제노력 확산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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